
연길시이중 일본학우회 소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는 연길시이중 학우들이 모여서 만든 일본학우회는, 2017 년에 

성립되였다. 몇년전부터 몇명의 학우들이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모여서 술한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사는얘기를 하던데로부터 시작되였던 자그마한 모임이, 

2017 년 8 월 일본동경에서 열린 조선족운동대회에서 연길시이중학우회이름으로 

보란티아를 하게되면서 급작스레 커졌다. 어차피 우리가 학우회이름으로 나갈거면 

정식으로 학우회를 성립하고 학우들을 모아서 친목도 도모하고 함께 잘해보자는 

마음이 컸다. 그렇게 2017 년 7 월에 학우회가 만들어지고, 여기저기서 학우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현재는 190 명가까이의 학우들이 모였고, 열정스런 운영진덕분에 그동안 

운동대회, 바베큐, 하나미, 송년회, 신년회등 큰 모임들이 거의 매년마다 진행되였다. 

그리고 같은해 8 월말에는 학우회 배구팀이 구성되였고, 그후 매년 일년에 두번씩 

운동대회 배구대회등 참가해왔으며 매주마다 연습에 몰두하고있다.  

학우회가 만들어져서 얼마안되여서 한 학우의 자식이 큰병에 걸렸다는 소문을 듣고, 

일본학우회에서 모금활동을 진행하여, 많은 학우들이 사랑의 손길을 내밀었다. 진정 

학우회가 만들어진 의미를 제대로 발휘하는 순간이였다. 그외에도 많은 모금활동에 

참여를 해왔고, 코로나가 터져서 중국에 마스크를 기부할때도 많은 학우들이 지원의 

손길을 내밀어줬다. 

이후에도 시이중학우회는 설립취지에 맞게 외국에서 생활하고있는 학우들이 일상의 



피로를 풀고,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있기위하여 늘 여러가지 활동들을 

기획할것이다. 금후 연길시이중 일본학우회의 비약과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글 조은화. 


